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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을 위한 대표자 결의문]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승리합시다!
50년전,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의 노동현실입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같은 독소조항이 민주노조의 활동을 가로막
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노조법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아예 민주노조의 손발
을 묶어버리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 간부의 출입을 금지하고, 사업장 
안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이번 노동법 개악은 ‘노조파괴법’입니다.

우리는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노동법 개악안 국회 상정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투쟁방침에 따라 총파업, 총력투쟁
에 적극 복무한다!
하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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